열매 맺는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 
주후 2026년 7월 13일 제657호 

함께 싸워야 할 현실의 문제들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함께 축하할 만한 좋은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이겨 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 직장에서의 부담, 관계 속 상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의 낙심까지 삶의 무게는 여러 모습으로 나눔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럴 때 소그룹 인도자는 자연스럽게 조언자의 위치에 서곤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기도해 보세요.”와 같은 말은 분명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와 같이 싸워 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구성원은 깊은 위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단순히 삶의 문제를 나누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문제 아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제로 신뢰하지 못할 때 자라고, 낙심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지 못할 때 깊어집니다. 소그룹은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염려와 싸우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의 싸움
소그룹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나눔 가운데 하나는 염려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학업과 진로, 직장의 상황,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수많은 염려를 나눕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들며 평안을 잃기도 합니다.

이때 소그룹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따뜻한 위로도 필요하지만,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염려가 수많은 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정을 염려하면 탐심과 욕심으로 치달을 수 있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염려는 사람을 짜증스럽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염려하면 마음을 닫고 무관심한 태도로 거리를 두게 되며, 상대의 반응을 염려하면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을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파이퍼는 염려의 뿌리가 주님이 베푸실 장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지 못할 때 염려는 깊어집니다. 결국 염려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없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구성원의 염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보게 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염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이런 질문은 삶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낙심과 싸우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의 싸움
소그룹 안에서 자주 만나는 또 하나의 현실은 낙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단순히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실망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반복되는 실패, 관계의 어려움, 영적 무기력 속에서 영혼이 깊이 가라앉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까?”, “나는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물론 낙심의 뿌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서의 복잡성, 신체적 연약함, 오랜 상처와 환경의 영향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낙심이 우리 마음을 깊이 잠식해 갈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영혼도 때로는 소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말하고,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깊은 고통과 씨름하셨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셨고,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으며,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침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낙심한 사람이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믿음을 붙들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이 없을 때, 지체들이 말씀을 읽어 주고, 함께 기도해 주며, 하나님이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낙심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싸움입니다. 소그룹은 그 싸움을 함께 감당하며, 낙심한 성도가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다시 바라보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소그룹은 서로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 속에서 혼자 싸우지 않도록 곁에 머물며, 염려 앞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낙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함께 붙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그룹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며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 이 글은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존 파이퍼, 두란노)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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